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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 특성 및 직업 평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생활지원사 종사기간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665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내 전체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총 3,549명이 응답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특성 중 과업정체성과 과업
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평판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 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직업 평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기간에 따른 집단 간 영향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요인이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지원사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 
직무 수행 전 직무교육 사전 이수, 직무 명확화 및 업무매뉴얼 작업, 그리고 경력별 차별화된 교육 및 경력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지원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job reputation of life 
care supporter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job reputation,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iods. It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strengthening job
competency and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life care supporters based on the results.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conducted for all life care supporters working at 665 institutions 
nationwide, and survey data answered by 3,549 people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task identity and task importance among job characteristics 
indicated a higher level of job reputation and higher job satisfaction. Moreover, the most determinant
variable among the factors was job reputation.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iod revealed some significant factors that differed 
between the three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wareness of the job of life care 
supporters, job training before starting the work, clarification of the jobs and the work manuals, and
differentiated education and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ir working experiences were suggested.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a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life care supporters.

Keywords : Life Care Supporters,「Individualized Support Service for Older Adults」, Job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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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6%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1]. 노인 인구, 특히 후기고령 노인의 증가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수행인력으로 생활지원사
라는 돌봄 종사자가 있다. 생활지원사는 주로 서비스 이
용 노인과 대면하며, 안전‧안부 확인을 비롯한 정서 지
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2].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서비
스를 통해 취약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 비율 감소 및 정서
적 안정,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3-5].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 직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3]. 생활지
원사들도 취약한 노인의 삶에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6].

한편, 생활지원사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처우 개선
을 요구하는 주장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7-10]. 요양보
호사 등과 같은 노인돌봄 종사자에 대해 젠더화된 저임
금, 저숙련 일자리라는 낮은 사회적 평가[11]가 주를 이
루는 것처럼,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
기되는 것이다. 특히, 생활지원사는 광범위한 범위의 업
무 및 업무량에 비해 낮은 사회적 인지도, 경력과 관계없
는 낮은 대우, 고용에 대한 불안정 등 직무 불만족으로 
인해 소진 등을 경험한다[12,13]. 또한, 업무에 대한 명
확한 직무 설정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부족
의 문제가 생활지원사의 낮은 직무만족도와 이직으로 나
타나고 있다[14,15]. 생활지원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16]. 생활지
원사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돌봄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직무 중단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7]. 생활지원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직무만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생활지원사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요인
을 다루고 있다[16-19]. 그리고 생활지원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감소 방안, 그
리고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직무
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방안뿐 아니라 
생활지원사의 직무 역량 강화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
[15]. 돌봄 업무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과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
활지원사들은 자신의 업무 중요성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6].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이 이들
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생활지원사의 직
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직무 특성 이론을 기반으로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
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직무 특성 및 직업 평판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종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한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
에서 지적하듯이,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의 근속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
며, 이는 곧 서비스 질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19,25]. 2020년 시행 이후, 4년째 접어드는 노인맞춤돌
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는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는 근속 기간이 긴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
다[28]. 한편, 타 돌봄 종사자와 유사하게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인해 이직 비율이 높고[7], 신규 종사자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25]. 이들의 종사기간별 특성을 
파악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

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 
특성 및 직업 평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종사기간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종사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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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Characteristics 
(skill variety, task 
identity, task 
significance)

∙ Job Reputation

Job Satisfaction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ol Variables: Age, Education, Experience working 
at an elderly care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생활지원사 직무
2020년 출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 노인의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진 노인 돌봄 사업이다
[2]. 이전의 노인 돌봄 사업이 독거노인 안전 확인 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노인에게 가사와 일상생활을 지원
하는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는 노인의 잔존기능을 존중하며 자기돌봄을 최대한 지원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2].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는 노인에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이용자의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기능
을 강화하는 차원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역할과 직무 경험에 관해 탐색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의 직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
이다. 생활지원사는 자신의 역할을 노인의 ‘삶의 지지자’
라고 여기며[3], 돌봄 활동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생
활지원사 업무를 지속한다[6]. 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벗 또는 도우미 등으로 인식되는 현
실에 불만을 제기하는 생활지원사들도 있다[21,22]. 업
무에 대한 명확한 직무 설정의 부재, 그리고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소진은 직무 불만족과 이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8,9]. 

급속한 초고령화와 함께 돌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
정치적 환경 속에서 몇몇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인력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대부분 생활
지원사가 평균 연령 5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으로 봉
사활동 또는 경제적 차원에서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을 선
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13,14,21].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생활지원사 대상 조사에 의하면, 생활지원사의 절대다수

가 여성이며(98.5%), 연령대가 높은 편(50대 이상 83.2%)
이고 학력은 다양한 편이다(고졸 46.3%, 전문대졸 25.2%, 
대졸 214%, 대학원 이상 1.6%). 2022년 5월 기준, 이들
이 생활지원사로 일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는 40.3%, 
1~2년 미만의 경력은 41.5%, 1년 미만인 경우는 18.2%
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의 37.1%는 다른 노인 돌봄서
비스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37]. 생활지원사 경력과 노
인돌봄기본서비스 등과 같은 유사사업 종사 유무 등을 
볼 때, 생활지원사들의 경력 기간과 수준이 다양하고, 이
들의 사업 및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속에서 생활지원사 직무 명확화, 그리고 이들의 특
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경력별 직무교육 차별
화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14,15,17]. 

2.2 직무 특성, 직무만족, 직업 평판, 종사기간 간의 
   관계

직무 특성이란 종사자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
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4]. 
Hackman & Oldham[24]에 따르면, 직무 특성과 종사
자의 심리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무 특성은 종사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무에 대해 느끼는 의미, 직
무에 대한 책임감,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며,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
성, 자율성, 피드백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24].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직무 특성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종사자의 직무 특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19,25-27]. 특히, 생활지
원사의 직무만족을 연구한 Choi[19]의 연구에 의하면, 
과업중요성과 자율성, 근무여건, 상사와의 관계, 대상자
와의 부정적 관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직무 특성 중 한 요소인 과업중요성이었다.

직무만족은 조직 내 직무환경의 요인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16,28],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6].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
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Hwang[25]의 연구에서는 직무에 
대한 태도, 자신이 근무하는 직무환경에서 느끼는 만족
의 정도,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 감정 상태를 
직무만족이라고 하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크게 직무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내재적 요인과 직
무를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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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19], 직무만족도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내재적 요인 중 직무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26]. 

한편, 조직구성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비교 과정을 통
해 자신의 직무와 직업에 관해 평가하며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기도 한다[29]. 직업정체성의 선행 변인과 결과 변
인 간 관계에 관한 Yoo 등[30]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을수록 종사자가 직업에 헌신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직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동일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직
무에 대한 만족도나 직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직업에 대한 평판도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31]. 
그런데 평판이란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의 영역에 속하
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
이는 태도와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인이 지
각한 외부 평판 인식(perceived external prestige)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 같은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1]. 생활지원사의 경우, 기타 노인돌봄 종사자와 
유사하게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여전히 낮은 현실 
속에서, 생활지원사라는 직무에 대한 평판이라는 주관적
인 인식이 자신의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
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생활지원사 직무만족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직무소진이나 직무스트레
스의 감소,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강화
를 요구하고 있다. Park[16]의 연구에서는 생활지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셀프 리더십, 정서적 유대가 직
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32]의 연구에서는 생활지원사가 인지하는 긍정심리
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직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Kim[33]의 연구에서 방문 요양보호
사의 직무 특성과 직무만족 간 상관관계 및 직무 특성 요
인 중 과업중요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 Chae[34]에 따르면, 요양보
호사가 직무의 다양성과 중요성, 대인관계, 교육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wak[35]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
사의 직무 특성 중 자율성과 피드백이 직무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대상 Kim[33]의 연
구에서 종사자의 경력이 적을수록 직무 특성과 직무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사 대상 Jeon[36]의 연구
에서는 근무기간이 2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에 직무만
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년 이상인 경우는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본론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

지원사이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자료[20]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665개 수행기관에서 32,909명의 생
활지원사가 종사 중이다. 이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
단 중 약 10% 표본 추출을 목표로 하며, 생활지원사 종
사기간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표본 추출하였다. 즉,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
하고, 전체 수행기관에서 집단별로 1~2명씩 수행기관 내
에서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집
단 구분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한 것
이다. 사업이 4년째 접어드는 2023년 기준,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시행 이전부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종사한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고, 신규 종사
자 진입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앙노
인돌봄지원기관에서는 신규 종사자와 근속 종사자, 그리
고 장기 종사자로 구분하여 종사자 관리와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23].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고, 최종 
3,54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 활용된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만족지수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와 Smith 등
의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는 노동패
널조사[37]에서 활용하는 직무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
다. 즉 급여 수준, 취업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
로 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
간관계, 기관 내 복지후생 등의 여덟 개 요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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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정도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덟 문항의 평균
을 직무만족도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측
면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6으로 나타났다. 

3.2.2 독립변수 : 직무 특성, 직업 평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직무 특성 변수는 Hackman & 

Oldham[24]에 의해 제시된 직무진단척도(Job Diagnostic 
Survey: JDS)이다. Hackman과 Oldham(1976)[24]의 
직무진단척도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6개 문항
인데,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Hwang 
[25]의 연구를 근거로 돌봄 종사자에게 적합한 것으로서, 
기술다양성(5문항), 과업중요성(5문항), 과업정체성(6문
항) 등의 하위 3개 요인, 총 16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
항에 대해 자신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특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 신뢰도는 기술
다양성은 Cronbach’s α=.862, 과업중요성은 Cronbach’s 
α=.651, 과업정체성은 Cronbach’s α=.839 등으로 나
타났다.

직업 평판 측정은 고용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
직업정보 재직자 조사[38]에서 측정하는 사회적 평판 문
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에 대
해서 ‘생활지원사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직업이다’, ‘생
활지원사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이다’, ‘나는 나의 자
녀가 나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원한다면 지지하겠다’, 
‘주변인 중 직업을 선택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나의 직업
과 동일한 직업을 갖도록 권유하겠다’ 라는 4문항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
로 측정하였다. 직업 평판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6으로 나타났다. 

3.2.3 조절변수 : 종사기간
본 연구는 생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종사기간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종사기간이 조절변수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지원사 종사기간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3.2.4 통제변수 : 연령, 학력, 돌봄업무 경력 유무
본 연구는 연령, 학력, 돌봄업무 경력 유무를 통제변

수로 활용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의 연속변수,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졸
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등 연속변수로 분석에 이용
하였다. 돌봄업무 경력 유무는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를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SPSS 20과 AMOS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간 관련성과 다
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
다. 또한, 이상치를 점검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
정인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의 설명이 적절한지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고, 다양
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검증된 모형의 종사
기간 집단 간에 차이 확인을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
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생활지원사 종사 경로, 노인돌봄업무 
종사 경험, 생활지원사 종사기간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98.3%를 나타내
었다. 연령대는 50대가 5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고, 40대는 21.1%, 60대 이상은 19.2%로 나타났으
며, 50대 이상이 76.8%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 
41.4%, 전문대졸 28.7%, 대졸 27.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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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로 종사하게 된 경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의 연장선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24.7%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규로 생
활지원사로 종사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75.3%로 나타났
다. 생활지원사 종사 이전 노인돌봄 관련 업무 경험 유무
에서 종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44.0%, 없음이 56.0%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사 종사기간은 최소 1개월 미만에서 
최대 40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평균 종사기간은 
24.15개월로 나타났다. 3년 이상 종사한 경우가 41.2%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년 미만이 32.0%
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직무 특성, 직업 평판, 직무만

족도 특성을 살펴보고, 종사기간 집단별로 주요 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직무 특성에 대한 
전체 인식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4.3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으로 기술다양성은 평균 3.95점(SD=.778), 과
업정체성은 평균 4.42점(SD=.507), 과업중요성은 평균 
4.50점(SD=.539)으로 나타나, 과업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 평판은 5점 만점 기준 
3.74점(SD=.886), 직무만족도는 3.72점(SD=.726)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사기간 집단별 직무 특성 관련 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다양성의 경우, 
종사기간 3년 이상 집단은 평균 4.06점(SD=.754),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은 평균 3.91점(SD=.774), 1년 미만 
집단은 평균 3.84점(SD=.792)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
증 Scheffe 분석 결과 종사기간이 3년 이상 집단이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보다 높으며, 1년 미만 집단과의 비교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정
체성은 3년 이상 집단 평균 4.46점(SD=.489),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은 평균 4.44점(SD=.498), 1년 미만 집단
은 평균 4.36점(SD=.531)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Scheffe 분석 결과 3년 이상 집단이 1년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1년 이상 3년 미
만 집단이 1년 미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
업중요성은 3년 이상 집단은 평균 4.55점(SD=.506), 1
년 이상 3년 미만 집단은 평균 4.49점(SD=.551), 1년 미
만 집단은 평균 4.46점(SD=.566)으로 나타났다. 사후검
증 Scheffe 분석 결과 종사기간이 3년 이상 집단이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보다 높으며, 1년 미만 집단과의 비교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기간 집단별로 직업 평판을 살펴보면, 1년 
미만 집단은 평균 3.74점(SD=.867)으로 나타났으며, 1
년 이상 3년 미만 집단은 평균 3.73점(SD=.909)이고, 3
년 이상 집단은 평균 3.76점(SD=.885)로 나타났다. 직
업 평판은 종사기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만족도를 종사기간 집단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집단은 평균 3.76점(SD=.715)으로 나타났으며, 1
년 이상 3년 미만 집단은 평균 3.72점(SD=.726)이고, 3
년 이상 집단은 평균 3.69점(SD=.734)로 나타났다. 직
업만족도는 1년 미만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직무만족도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사후검증 Scheffe 분석 
결과 3년 이상 집단의 직무만족도가 1년 미만 집단의 직
무만족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팽창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는 
직무 특성(r=.297, p<.01)과 직업 평판(r=.504,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특성의 하위 범주인 기술다양성(r=.150, 
p<.01), 과업정체성(r=.288, p<.01), 과업중요성(r=.315, 
p<.01)도 직무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공차
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508~0.819, 
분산팽창 요인은 1.221~1.967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4.4 연구모형 분석 결과
4.4.1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기술다양성, 직무 정체

성, 직무 중요성, 직업 평판, 직무만족도 등의 측정 변인
들이 잠재변인의 설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
석하였다. 측정모형에서의 각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중 증분적합지수인 CFI, 
IFI 값이 기준치(>0.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
라, 각 관측변수의 오차변량의 공분산 관계가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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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549)

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62 1.7

Female 3,487 98.3

Age

20-39 72 2.0

40-49 751 21.2
50-59 2,044 57.6

Over 60 682 19.2

Education

High school 1,470 41.4

Junior college 1,019 28.7
University 986 27.8

Over graduate school 74 2.1

 Path of employment
Elderly care manager 878 24.7

New 2,671 75.3

Experience working at 
an elderly care

Yes 1,560 44.0

No 1,989 56.0

Period of employment

less than 1 year 1,135 32.0

More than 1 year but less than 3 years 953 26.9
more than 3 years 1,461 41.2

Min~Max / Mean 0 month~41 month / 24.15month(SD=15.50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Mean SD F Scheffe

Job
characteristics

skill variety
(Mean=3.95
/SD=.778)

0 month~11 month (a) 3.84 .792
27.623

***
c > a
c > b12 month~35 month (b) 3.91 .774

over 36 month (c) 4.06 .754

task identity
(Mean=4.42
/SD=.507)

0 month~11 month (a) 4.36 .531
13.367

***
c > a
b > a12 month~35 month (b) 4.44 .498

over 36 month (c) 4.46 .489

task significance
(Mean=4.50
/SD=.539)

0 month~11 month (a) 4.46 .566
9.906

***
c > a
c > b12 month~35 month (b) 4.49 .551

over 36 month (c) 4.55 .506

Job reputation
(Mean=3.74/SD=.886)

0 month~11 month (a) 3.74 .867
.429 -12 month~35 month (b) 3.73 .909

over 36 month (c) 3.76 .885

Job satisfaction
(Mean=3.72/SD=.726)

0 month~11 month (a) 3.76 .715

3.219* c > a12 month~35 month (b) 3.72 .726
over 36 month (c) 3.69 .734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Major Variables & Comparison between Groups

1 2 3 4 5
1. Skill variety 1
2. Task identity .390** 1
3. Task significance .462** .625** 1
4. Job reputation .220** .260** .396** 1
5. Job satisfaction .150** .288** .315** .504** 1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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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variable latent variable B β S.E. C.R. P
job characteristics01 ←

skill variety

1.000 .746
job characteristics02 ← 1.169 .842 .025 47.663 ***
job characteristics03 ← .853 .735 .020 42.117 ***
job characteristics04 ← 1.024 .752 .024 42.928 ***
job characteristics05 ← .656 .614 .019 34.483 ***
job characteristics06 ←

task identity

1.000 .773
job characteristics07 ← 1.120 .787 .025 45.450 ***
job characteristics08 ← 1.315 .631 .036 36.199 ***
job characteristics09 ← .927 .288 .057 16.211 ***
job characteristics10 ← .821 .631 .023 36.202 ***
job characteristics11 ←

task significance

1.000 .687
job characteristics12 ← .713 .759 .018 39.267 ***
job characteristics13 ← .882 .704 .024 36.911 ***
job characteristics14 ← .961 .581 .031 31.142 ***
job characteristics15 ← .897 .767 .023 39.840 ***
job characteristics16 ← .696 .749 .019 36.201 ***

job reputation01 ←

job reputation

1.000 .913
job reputation02 ← 1.048 .935 .015 72.148 ***
job reputation03 ← .610 .619 .015 41.842 ***
job reputation04 ← .174 .346 .008 20.766 ***
job satisfaction01 ←

job satisfaction

1.000 .571
job satisfaction02 ← 1.103 .576 .035 31.632 ***
job satisfaction03 ← .946 .728 .030 31.668 ***
job satisfaction04 ← 1.263 .758 .038 32.983 ***
job satisfaction05 ← .933 .619 .032 28.977 ***
job satisfaction06 ← 1.140 .713 .036 31.726 ***
job satisfaction07 ← .865 .670 .030 28.853 ***
job satisfaction08 ← 1.317 .758 .041 32.499 ***

Table 5. Path coefficient of measurement model

변량 간에 공분산 경로를 연결한 수정 측정모형을 만들
었다. 수정 측정모형 분석결과, 적합도는 χ2=4,876.942 
(df=328, p=.000, χ2/DF=14.869)로, p값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나, 카이제곱(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
을 받고, 일반적으로 표본 수가 많으면 카이제곱(χ2)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확인한다. 
따라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IFI=.908, CFI=.907, 
RMSEA=.063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참조). 

χ2 df χ2/DF RMSEA IFI CFI
model

fit 4,876.9 328 14.869 .063 .908 .907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4.4.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

어, 연구모형 상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모형 분
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
조모형의 적합도가 χ2=5,219.096(df=397, p<.001), 
CFI=.903, IFI=.903, RMSEA=.059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6 
참조). 

χ2 df χ2/DF RMSEA IFI CFI

model
fit 5,219.096 397 13.146 .059 .903 .903

Table 6. The result of structural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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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S.E C.R

Control 
Variables

Age→Job satisfaction .010 .011 .014 .699

Education→Job satisfaction -.028 -.039 .011 -2.472*
Experience working at an elderly care
→Job satisfaction -.020 -.015 .020 -.993

Independent
Variables

Job 
Characteristics

Skill variety→Job satisfaction -.029 -.035 .016 -1.799

Task identity→Job satisfaction .270 .168 .061 4.436***

Task significance→Job satisfaction .153 .140 .044 3.504***

Job reputation→Job satisfaction .236 .437 .011 21.297***

*p<0.05, **p<0.01, ***p<0.001

Table 7. The Results of Research Model

-.020-.028*.010

-.029

.236***

.153***

.270***

skill variety

task significance

Job Satisfaction

task identity

Job Reputation

d1

educationage Experience working at 
an elderly care

Fig. 2. The result of structural model analysis

Model χ2 CFI IFI RMSEA Δχ2(Δdf) sig

non constraint model 6,197.724 (1,191) .899 .900 .034

constraint model 6,216.489(1,205) .899 .900 .034 18.776(14) .174

Table 8. Comparison of model fit between non constraint model-constraint model

Path
less than 1 year More than 1 year but less 

than 3 years more than 3 years

β C.R β C.R β C.R

Control 
Variables

Age→Job satisfaction -.020 -.760 .042 1.402 .044 1.776

Education→Job satisfaction -.017 -.649 -.089 -2.995** -.033 -1.324
Experience working at an 
elderly care
→Job satisfaction

-.005 -.171 .004 .124 -.020 -.815

Independent
Variables

Skill variety
→Job satisfaction -.031 -.950 .024 .656 -.052 -1.630

Task identity
→Job satisfaction .190 2.922** .118 1.685 .209 3.419***

Task significance
→Job satisfaction .181 2.687** .181 2.464* .042 .637

Job reputation
→Job satisfaction .410 11.993*** .423 10.911*** .464 13.684***

*p<0.05, **p<0.01, ***p<0.001

Table 9. Parameter estimate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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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성 중 과업정체성(β=.168, p<.001)과 과업중
요성(β=.140, p<.001)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평판(β
=.437, p<.001)도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업정체성과 과업중요
성, 직업 평판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학력(β=-.039, p<0.05)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Fig. 2 참
조).

4.4.3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 대한 종사기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수행
하기 전에 Amo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제약 모델
과 제약 모델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경로가 집단 간 다르다는 비제약 모델(자유모델)은 χ
2=6,197.724(df=1,191 p<.001), CFI=.899, IFI=.900, 
RMSEA=.034로 모형과 자료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집단 간 경로가 동일하다고 설정한 제
약모델은 χ2=6,216.489(df=1,205 p<.001), CFI=.899, 
IFI=.900, RMSEA=.034로 모형과 자료가 양호한 적합
도를 보였다.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차이를 보면, 모
델 간 χ2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Δχ2=18.776, Δdf=14, p>.05). 즉, 연구모형이 
종사기간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에 적절한가라
는 귀무가설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집단 간 계수가 다르며, 이는 종사기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사기간 집단 간 연구모형 분석결과
는 Table 9와 같다.

먼저, 종사기간 1년 미만 집단을 살펴보면, 직무 특성 
중 기술다양성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업정체성(β=.190, p<.01)과 과
업중요성(β=.181, p<.01)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평판(β=.410, 
p<.001)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통제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3년 미
만 집단에서는 직무 특성 중 과업중요성(β=.181, p<.05)
과 직업 평판(β=.423, p<.001)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통제변수 중 
학력(β=-.089, p<.01)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집단에서는 직무 
특성 중 과업정체성(β=.209, p<.001)과 직업 평판(β
=.464, p<.001)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생활지
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종사기간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직무 특성 중 과업정체성과 과업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
을수록, 그리고 직업 평판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 요인 중에서
도 직업 평판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종사기간에 따른 집단 간 영향 요인의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요인이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종사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의 경
우, 과업정체성과 과업중요성, 직업 평판이 직무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의 경우에는 과업중요성과 직업 평판이, 3
년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과업정체성과 직업 평판이 직
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평판과 직무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 결과는 직업의 
사회적 평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Jeon 
& Lee[39], Lee[29], Choi 등[31]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요양보호사의 직업 정체성에 관한 Im 등[40]
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직무 특성과 직무만족도 간
의 영향 관계 결과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서비
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26,41,42]들과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사의 직
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무 특성 인식 강화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종사기간에 
따른 영향 요인의 차이를 볼 때, 생활지원사의 장기근속
을 위한 경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지원사 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직업 평판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사회적 평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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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에 대한 내
부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한다고 
한다[29]. 돌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돌봄서비
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돌봄 일자리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질적 개선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종사자 노동 조건 개선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돌봄 일자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가 노인 이용자와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지원사의 직업 평판 인식 수준이 
직무 특성 인식 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직무만족도 
영향 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활지원사가 자신의 직무를 가치 있는 직무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생활지원사의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
의 선 이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 노인의 가정 및 지
역사회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생활지원
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안내 
상에는 생활지원사 자격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채용된 후에 일정 시간의 직무교육 
이수와 동시에 업무를 병행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생
활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
지라고 할 수 있다. Jeong[21]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지
원사가 요양보호사와 달리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구받지 
않는 만큼 본인의 기지와 상황 판단에 기대 현장에서 주
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와 직접적 관련이 적어 기술하지 않았으나, 이미 대다수 
생활지원사(응답자의 94.0%)는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
을 가지고 있어 생활지원사 별도의 자격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행연구가 주장하듯이 생활지원사 
종사 자격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지원사들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
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채용 전에 
직무교육 이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15].  

셋째, 생활지원사 직무 명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업무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생활지원사의 안전‧안
부 확인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의 서비스 효과가 입증되긴 하였으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노인의 자기돌봄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지
원의 직무 비중은 낮은 편이다[5]. 본 연구 결과에서 직
무만족도에 대한 과업정체성과 과업중요성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는 노인의 자기돌봄 역량 강화 지원이 주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사는 주로 안전‧안부 확인 서비스 중
심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활교육 운영이나 사회
참여 지원 직무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13].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의 취지와 목적대로 생활지원사가 노인의 
자기돌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생활지원사 직무 전문성을 위한 직
무 명확화와 업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직
무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높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 경력별로 차별화된 교육과 경
력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종사기간이 3
년 이상 되는 집단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
게 나타났고, 직무 특성 중 과업정체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직
업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부
족한 현실 가운데, 오래 근무한 생활지원사일수록 직무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오랫동안 감정노동에 노
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게 과업정체성을 
부각하는 일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부 수
행기관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선임생활지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력이 긴 생활지원사 중에서 선
임생활지원사를 선발하고 동료 생활지원사 업무 지원, 
신입 생활지원사 교육, 업무회의 시 슈퍼비전 제공 등의 
추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
다. 경력이 있는 생활지원사 역량 활용과 함께 이들의 장
기근속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직무교육의 차
별화를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특
성과 직무만족도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
활지원사의 직무 특성과 직업 평판 인식, 그리고 직무만
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관계에서 종사기간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활지원사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직무 분
석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지원사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선행연구[25]와 마찬가지로, 
Hackman & Oldham[24]이 제시한 직무 특성 요인 중
에서 자율성과 피드백을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향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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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지원사 직무가 표준화되고 업무 명확화가 이루어진 이
후에 이들의 업무 자율성과 피드백 특성을 파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무 특성 중 기술다양성은 직
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이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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